
담낭 절제술 복강경 수술 응급실 후기 의료 16분 전

https://blog.naver.com/aki_planet/224449188996

올해 부모님의 담낭 절제술을 지켜보면서

담낭, 즉 쓸개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게 되었다

생각보다 갑작스러운 질환임을 알게 되고

수술 진행 상황은 너무 갑작스러웠기에 사진 못 찍었으나.. 글 후기라도 남기고자,,

때는 하루종일 외출하고 집에 돌아온 날이었음.

함께한 엄마는 계속 컨디션이 좋으셨음

그러다 저녁이 되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몸살 기운이 있고 속이 안좋아 저녁을 안먹겠다고 하심

걱정되기 시작한건 증상이 일반적이지 않았음

계속 춥다 하시고 누워서 꼼짝 못하고 밥을 아예 못드심

저녁 9시였고 갈 곳은 응급실 밖에 없으니

심한 몸살이라면 내일 동네 병원 가도 될지, 그냥 응급실을 가야하는건지 고민이 되었음

그러다 인터넷에서

'아팠을 때 제미나이에게 질문해서 위기를 넘겼다'는 후기를 본 기억이 떠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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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열을 재보라고 하는게 아니겠음?!

어째서 체온 측정 해볼 생각은 못했던 것일까

바로 측정 ㄱㄱ

(제미나이는 이미 담낭염을 의심하고 있었다,,대단하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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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열이 39도였다.

당장 짐 챙겨서 동네에서 제일 큰 병원 응급실로 감

아뿔싸.. 초음파를 찍었는데 담낭이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와서 ct를 찍게 되었음

의사 말로는 뭐가 꽉 차서 터지기 일보직전이라 무조건 수술할거라고...

네? 갑자기 수술이요?

응급실 간 날이 금요일이여서 주말 내내 같이 있을 수 있었고

일요일에 응급 수술이 잡힘

입원한 엄마를 옆에 두고 밤새 관련 정보를 찾았다.

담낭(쓸개)은 간에서 생성된 담즙을 저장하고 농축하였다가, 음식물이 십이지장으로 들어올 때

이를 분비하여 지방의 소화와 흡수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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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낭 관련 수술 후기를 찾아보니 생각보다 잦은 증상인듯..

(근데 원래 이렇게 갑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남?)

수술 하고 한동안 음식은 당연히 자극적인 것X 인스턴트X

(엄마 빵이랑 과자 못 먹겠다)

지금까지 본 엄마의 아픈 모습 중에 역대급이었음

진통제랑 수액 맞고 토요일이 되니 엄마가 조금 회복하심

<수술 담당 의사와의 면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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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담낭 상태가 말이 아니에요~ 뭐가 꽉 차서 터지기 일보직전이에요. 이게 터져서 간에 흘러들어가면 패혈증 와요~

간에서 생성되는 소화액인 '담즙'이 담낭에 저장되는데, 이게 제때 쓰이지 못하면 계속 침착돼서 덩어리가 생겨요~

엄마는 평상시에 소화불량, 등이 뻐근하게 아파오는 증상을 자주 앓았는데

이게 담낭과 연관이 있다고 했다.

(소화 안되는걸 누가 바로 담낭을 떠올리나요ㅠ)

일주일만 늦게 왔으면 사망할 확률이 높았을거라 해서 충격받음

수술은 복강경으로 "담낭 절제술"을 하기로 함.

복강경은 배에 개복하지 않고 배에 1cm 안팎의 작은 구멍 3~4개만 내어 진행하는 수술임

베드에 눕혀서 같이 수술실 앞까지 이동하는데 긴장 MAX

체감상 1시간 좀 넘었나? 나머지 가족들도 와서 기다리는데

의사가 갑자기 나오는 것임?!

"수술 잘 끝났으니 걱정 마세요~"

(에..? 벌써요..?)

난 2시간 넘을거라 생각했는데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원래 1시간 내외에 끝난다더라ㅎ

긴장이 쫙 풀리면서 생각보다 처음에 겁 너무 준거 아닌가하고 울컥함ㅋㅋㅋ

수술 직후 엄마는 계속 춥다고 하시고 너무 아파하셨다.

느끼기에 통증이 출산 때보다 더 아팠다고 한다 ㅎ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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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할 수 있는건 간호사 말 잘듣고

중간중간 나타나는 엄마의 증상을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는 것 뿐..

(의사 선생님은 거의 안 오시니까ㅠㅠ)

<수술 후 해야 할 것>

1. 침대 상체 올리기: 배 아파서 눕지도 못함. 적응하면서 괜찮아지면 조금씩 내려야 함

2. 걸을 수 있게 되면 가스 배출하기 위해 아파도 걷기

3. 물은 간호사가 말하기 전까지는 금지

<수술 준비물>

1. 물병: 수술 직후에는 빨대가 필요할 수도..

2. 슬리퍼: 미끄럼 방지면 좋음

3. 립밤: 입술이 다 튼다ㅠ

4. 충전기

5. 세면도구: 수건, 칫솔/치약, 폼클렌징 등

6. 보호자용 침구: 병원마다 제공이 다르니 참고

7. 로션

일단 기억나는건 이 정도

가스를 배출하면 배가 한결 편해진다고 하니 참고하길

엄마의 수술 원인은

담낭에 꽉 찼던 '슬러지' 때문이었다.

담석이나 담낭 슬러지나 어쨌든 담낭을 참 답답하게 한다고..

정확한 원인을 콕 집을 순 없지만

기름진 식습관이나 중년 여성의 경우 여성호르몬제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정확하진 않음)

담낭의 역할이 담즙을 단순히 저장하는 것이다 보니 절제를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한다.

뒤늦게 알았지만 주변에 담낭절제술 한 분들이 많더라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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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어느정도 회복되니 수술비 걱정 start

응급실은 보험 실비 적용이 안된다 어쩌구 들은 내용이 많았음

제미나이가 중간 정산 확인 가능하다고 해서 당장 원무과로 달려감==>

원무과: 응급실도 가셔서 좀 많이 나오셨어요

나: 얼마정도 나왔나요?

원무과: n00만원 정도 나오실거에요

생각한 것보다 2배 나와서 가격이 안 감사하지만

그래도 수술하게 된걸 감사히 여기자~

수술 후 초반에는 하루에도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함

가스 나오기 전까지는 엄청 불편한데 가스 나오자마자 편해졌다고 하심

밥은 그냥 입맛이 없다고 반도 못드셨다.

수술 4일차부터는 혼자서 왔다갔다 잘 하시고 많이 회복됐음

물론 중간에 계속 팔에 주사 꼽고 다양한 약들을 맞으셨음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수술한지 8일째에 퇴원 완료.

개인 비서로 취직할래?

퇴원하면서 받은 약 중에 '다제스'가 있던데

광고에서는 3중 소화 되는거라고 하더라

좋으니까 병원에서 처방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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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지금도 꾸준히 우루사랑 다제스로 관리하고 계심

퇴원한지 일주일 뒤에 실밥 뽑기, 한달 뒤에 ct 촬영

아무 이상 없이 잘 아물었다고 함

현재는 두달 좀 안됐는데 많~이 좋아지셨다

저번에는 치킨도 드시고(자중해~~)

조금 과한거 먹으면 소화가 좀 안된다 하시는데 생각보다 잘 드시는 듯

사람마다 회복 속도나 적응 정도가 다르니 조금씩 먹을 수 있는 범위를 넓혀가는게 좋을 것 같음

정말 건강이 최고라는걸 이번에 다시금 새겼고

미리미리 검진하고 대비하는게 정말 중요하다^^

<담낭 절제술 복강경 수술 후기>

1. 응급실에서 ct/mri 촬영해서 그런가 비용은 많이 나왔지만, 보험에서 어느정도 나와서 부담은 좀 덜었음

(자세한 비용은 댓 달아주시면 답해드리겠음!)

2. 통증은 다른 후기들과 비슷하게 많~이 아프셨다고 함

3. 수술 후에는 음식 관리해야 함: 사람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밀가루나 자극적인 음식은 안먹는 듯

(과한거 먹으면 설사 할지도..)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살금살금 내가 먹어도 되는 음식 범위를 확인하면 됨

수술 후 한달 동안 드셨던 대표적인 메뉴

소고기 미역국 애호박 볶음 계란찜 양배추 쌈

소고기 구이 계란국 콩나물 무침 가지 무침

가자미 구이 된장국 죽 무나물

전반적으로 삼삼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것들.

소고기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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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 검진한다 생각하고 한번씩 복부 초음파 찍어보는게 좋을 것 같다.

2. 평상시에 소화불량이나 체하는게 잦고 등이 결리기도 한다면 더욱 검진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3.  술 담배 금지: 이건 당연함

4. 의학적으로 당연히 AI를 맹신하면 안되지만 모르는 증상에 대해서 상담하는 것은 꽤 도움이 된다.

5. 개인적으로 (제미나이에게) 굉장한 도움을 받았고 그냥 의지가 되..

앞으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냅시다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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